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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페인트•보일러•펜스
데크•각종 집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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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Rogue One이 올해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Rogue One은 지난 20일 페더럴웨이 셀러브레이
션파크 축구장서 열린 ‘제13회 페더럴웨이 한인회장배 축구대회’에서 제12회 대회 준우승을 설욕하듯 결승전에서 Seattle VU를 2-1로 꺾
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페더럴웨이 한인회 고경호 이사장(왼쪽에서 4번째)이 우승팀인 Rogue One 선수에게 우승 트로피와 부상으로 월드컵 
공인구를 전달하고 있다. 박재영 기자

제13회 페더럴웨이 한인회장배 축구대회, 지난 20일 페더럴웨이서 열려제13회 페더럴웨이 한인회장배 축구대회, 지난 20일 페더럴웨이서 열려
지난해 준우승 Rogue One, 결승서 Seattle VU 꺾고 우승컵 품에 안아지난해 준우승 Rogue One, 결승서 Seattle VU 꺾고 우승컵 품에 안아

Rogue One, 마침내 ‘우승’Rogue One, 마침내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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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지역 한인 싱글들을 위한 만남

의 장인 ‘나는 싱글’이 두 번째 모임을 

개최한다.

시애틀 한국문화센터가 주최하는 ‘나는 

싱글’ 제2회 행사가 오는 6월 28일 오후 

5시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해송식당에서 

열린다. TV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를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나는 싱글’은 바쁜 이민 생활 속에

서 새로운 인연과 건강한 교류를 원하

는 한인 싱글들을 위한 정기 모임이다.

지난 5월 2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첫 번

째 모임에는 약 20여 명의 한인 남녀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처

음에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

을 시작했지만, 식사와 다양한 게임 및 

이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으

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 후에는 서로 호감을 느낀 참가자

들이 별도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

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참가자들은 

“연애 상대를 찾는 것뿐 아니라 이민 생

활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친

구를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 입을 모았다.

주최 측은 첫 모임에 대한 긍정적인 반

응에 힘입어 두 번째 행사를 더욱 풍성

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

과 프로그램을 보강했다”며 “편안한 분

위기 속에서 진솔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나는 싱글’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기부 행사로 운영된다. 참가비 20달러

는 식사 비용으로만 사용되며 별도의 

가입비나 추가 비용은 없다.

시애틀 한국문화센터 관계자는 “반드시 

커플이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좋은 인맥을 만들고 서로의 삶을 응원

하는 건강한 커뮤니티로 자리 잡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모임은 20~30대 그룹과 40~50대 그

룹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비슷한 연령대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도록 연령별 프로그램이 운

영될 예정이다. 또한 주최 측은 60~70대 

실버 세대를 위한 별도의 ‘나는 싱글’ 모

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령에 관

계없이 지역 한인 싱글들이 새로운 인

연과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

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름, 연락처, 나

이, 거주 지역을 기재해 이메일 또는 전

화·문자로 신청하면 된다. 주최 측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나는 싱글’ 제2회 행사는 6월 28

일 오후 5시 페더럴웨이 해송식당(32703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식사 포

함 20달러이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Lsohn7756@yahoo.

com) 또는 전화·문자(206-759-0125)를 

통해 가능하다.

시애틀판 '나는 솔로' 화제
한인 싱글 모임 '나는 싱글' 제2회 개최…첫 모임 20여 명 참가 성황리 마무리

두 번째 만남은 오는 6월 28일(일) 해송식당에서 개최…실버 세대 모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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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복음 
    중심�교회 ”

“청년들이�편하게�모이는�열린�교회”“청년들이�편하게�모이는�열린�교회”

새소망교회는 1.5세�젊은�목회자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공동체입니다.

화,수,목, 금요일 오후 7시�찬양과�기도
(예배�전�오후 6시에�저녁식사와�친목)

처음이어도�괜찮고, 다시�와도�괜찮습니다.
다시�시작하고�싶은�당신을�위한�교회입니다.
청년을�품고�함께�성장하는�공동체
젊은�목회자와�함께하는�열린�예배
누구든지, 언제든지�환영합니다.

“마음을�채우는�예배”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253) 508-8902

신앙�아니어도�괜찮습니다. 당신을�기다립니다.

www. newhopecommunitycenter.com 

lsohn77@ yahoo.com
Contact Us

성도님들�친교

열린�예배�공간

즐거운�찬양�공간

SUNDAY 
WORSHIP PM 02시   열린찬양예배   

AM 11시   예배

마음이�통하는�사람들과
맛있는�음식을�나누는�따뜻한�교회

Just  C
ome !

Just  C
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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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Rogue 

One이 올해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는 기

염을 토했다.

Rogue One은 지난 20일 페더럴웨이 셀

러브레이션파크 축구장서 열린 ‘제13회 

페더럴웨이 한인회장배 축구대회’에서 

제12회 대회 준우승을 설욕하듯 결승전

에서 Seattle VU를 2-1로 꺾고 우승컵

을 들어 올렸다.

이번 대회는 Rogue One과 타코마FC, 

KS 유나이티드, 페더럴웨이FC(이상 A

조), Seattle VU, LT 워싱턴, PS FC(

이상 B조) 등 총 7개 팀이 참가한 가운

데 열렸다.

A조 첫 경기로 열린 타코마FC와의 경

기를 4-1로 이기며 산뜻하게 출발한 

Rogue One은 예선 2번째 경기에서 KS 

유나이티드와 0-0 무승부를 기록해 1

승1무를 기록, 똑같이 1승1무를 기록한 

Seattle VU와 결승전에서 맞붙었다.

두 팀은 예선 성적 1승1무에 골득실(+3)

과 다득점(4)까지 똑같아 예선 공동 1위

를 차지했지만, 결승전 진검승부 한판으

로 우승컵의 주인이 결정됐다.

Rogue One은 결승전에서 Seattle VU

를 2-1로 누르고 1년 동안 별러온 우승

컵을 마침내 가져갔다.

한편 똑같이 1승1무를 기록했지만 골득

실(+1)에서 밀려 공동 3위를 차지한 LT 

워싱턴과 KS 유나이티드의 3-4위전은 

2-1로 승리한 LT 워싱턴이 차지했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서 페더럴웨

이 한인회 고경호 이사장은 “지난 12년 

동안 두 단체가 상호 협력하면서 오늘

에 이른 것은 두 단체의 선대 임원진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로 생각한다”며 “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동포 사랑, 상호 친

화, 행복 공유를 미션으로 두 단체가 상

호 친화하는 도구로 축구대회를 개최

하고 있다”며 “팀워크를 가장 중요시하

는 축구를 통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

며 팀워크 하는 그런 대회가 되길 바란

다”고 덧붙였다.

다음 대회는 7월 페더럴웨이 셀러브레이

션파크 축구장에서 ‘제17회 스포츠서울

컵 축구대회’로 열린다. 이 대회는 올해 

가장 큰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박재영 기자

Rogue One, 마침내 '우승'
제13회 페더럴웨이 한인회장배 축구대회, 지난 20일 페더럴웨이서 열려
지난해 준우승 Rogue One, 결승서 Seattle VU 꺾고 우승컵 품에 안아

페더럴웨이 한인회 고경호 이사장(왼쪽에서 4번째)이 우승팀인 Rogue One 선수에게 우승 트로피와 부상으로 월드컵 
공인구를 전달하고 있다.

LT 워싱턴과 시애틀 VU 선수들이 3-4위전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T 워싱턴과 시애틀 VU 선수들의 3-4위전 경기 모습.

개회식에서 고경호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페더럴웨이 한인회 류성현 회장(왼쪽)과 이구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본부석 모습.

페더럴웨이FC 박승원 선수가 선수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대회 주관을 맏은 페더럴웨이FC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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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kgid7700@gmail.com

Tel : 206-779-5382

에스더 나
미주워싱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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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kgid7700@gmail.com

Tel : 206-779-5382

에스더 나
미주워싱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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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김원현 부동산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김원현Won Kim
������������
wonkim197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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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206-779-5382Tel :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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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을 깡패로 살던 L이라는 문제아가 뒤늦게 군에 입

대했다. 자기 동생뻘 되는 새파란 고참병들로부터 수없이 매

를 맞고 벌(기합)도 받았다. 참다못한 그가 어느 날 주먹을 

휘둘렀고 급기야는 영창에 갔다. 군 안에 있는 영창이어서 낮

에는 험한 일을 하면서 훈련도 받고 밤에는 청소를 했다. 하

루 24시간 중 잠자는 7시간 정도를 빼고는 몹시 바쁜 일정을 

매일 반복했다. 아마 일부러 그렇게 고된 생활을 하도록 일과

를 짰을 것이다. 시간의 여유가 있고, 생각할 틈을 주면 또 엉

뚱한 짓(사고)을 할까봐 그렇게 힘들고 바쁜 스케줄을 만들

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무슨 여선교회에서 이

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위로차 기도회를 한다고 7-8명의 

여인들이 몰려왔다. 이들은 주로 군인 장교 부인들로 구성된 

선교단체였는데 이중 아주 예쁘고 점잖게 생긴 40대 여인이 

L 앞으로 다가왔다. 일대일로 기도를 한다고 그 여인이 손을 

내밀었다. L도 얼떨결에 여인의 손을 잡았다. 무슨 말을 하

는지 전혀 감각이 없었다. 다만 보드라운 여자의 손만 느껴

질 따름이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호랑이 문신이 새겨진 L의 손둥으로 여인

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뜨거운 눈물이 사정

없이 쏟아졌고 여인의 음성은 흐느낌으로 변했다. 남을 위헤 

이렇게 절실하게 울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L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그에게 새

로운 세계가 보였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인이 천사로 보였고, 그 여인의 뒤

에서 후광까지 일어나 보이는 듯했다. 문제아로, 깡패로 버려

진 자신을 이토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확실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이 여인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이 버린 자신을 이 가냘픈 여인이 무슨 힘으로 

구해 줄 수 있을까? 어머니의 손보다도 더 작고 가냘픈 여인

의 몸에서 어쩌면 이렇게 큰 사랑이 샘솟을 수 있을까? 분명

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L은 느꼈다.  

L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영접했다. 무언지는 모르지만 뜨거

운 덩어리가 그의 가습에서 용솟음을 쳤고, 그의 마음속에 평

화가 밀려왔다.  

그는 출소하고 제대를 한 후 신학교에 입학했다. 신학교를 다

니면서 그는 빈민촌과 달동네를 찾아다니며 전도했다. 자신

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

를 간증하였다. 하루에 다섯 집을 방문하면서 전도했다. 어느 

때는 험상궂은 가장한테 매를 맞기도 했다. 옛날 같으면 한 

주먹에 날려 버릴 수 있지만,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만 그는 참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외우면

서 그는 전도를 계속했다.  

출소자들을 찾아서 전도하기도 했다. 사회에서 등을 돌리는 

그들을 그는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하나둘 데려오다 보니 70

여 명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 싸움질도 하고 행패도 부렸지만 

L은 그들을 교화시켰다. 매일 저녁에 집합시켜 놓고 일장 연

설을 한 후에 성경을 가르쳤다.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얼음장

처럼 차갑던 그들의 가슴이 녹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무허가 판잣집을 크게 짓고 최고 120명까지 수용했

다. 교회는 무허가 판잣집이었고 교인은 모두 문제아, 전과범

들이었다.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 되어 갔다. 한 방에 4명씩 살게 하고 음식은 식당에서 조

를 짜서 만들어 먹도록 했다. 동사무소에서 후원을 했고, 독

지가들이 헌금을 하여 그럭저럭 굶지는 않고 살아갔다.  

그의 교육 내용은 '사랑이 세상을 움직인다.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다. 호랑이 문신이 새겨진 자신의 손등에 떨

어진 사랑의 눈물방울이 그를 변화시켰다고 외쳤다. 그는 뒤

늦게 결혼을 했다. 청소년 시절에 입고 보기 싫던 계모를 찾

아갔다. 친어머니가 가출한 후 20년 이상을 몸이 불편한 아버

지와 함께 살아 온 계모가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아내와 함

께 계모를 찾아가서 큰절을 했다. 20년 이상 아버지의 병수발

을 하면서 살아온 새어머니야말로 자신을 바꿔 놓은 사람이

었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헌신적인 삶이 외면한 아들을 돌

아오게 했다.  

L목사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좋은 땅에 꽃씨를 뿌리

는 것과 같다고 했다. L목사는 꽃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목회

를 하고 있다. 작은 꽃씨에서 움이 트고 가지가 무성하게 자

라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날을 기약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고백

한다. 그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교회를 어디서 하고 있

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다만 TV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은 

언뜻 보면 칼자국이 길게 나 있고 험상궂게 보인다. 그러나 1

분만 자세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눈을 발견할 수 있다. 짧게 깎은 그의 머리는 자신을 스

스로 다스리는 그의 마음을 엿보게 한다.  

장교 부인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그를 변화시켰다. 

<다음 호에 계속>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1)

정병국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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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 경

기 중 불법 드론 비행이 잇따르면서 연

방수사국(FBI)과 연방항공청(FAA)이 

강력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시애틀 경

찰에 따르면 6월 19일 시애틀 스타디움

(루멘 필드)에서 열린 미국 대 호주 경

기에서 드론 11대가 압수되고 4명이 체

포됐다. 체포된 4명 가운데 2명은 불법 

드론 비행 혐의로, 나머지 2명은 경기

장 무단침입 혐의로 각각 검거됐다. 앞

서 6월 15일 벨기에 대 이집트 경기에서

도 불법 비행 드론 5대가 압수된 바 있

어 시애틀 월드컵 경기 기간 중 압수된 

드론은 현재까지 총 16대로 늘어났다.

◈ 드론 탐지부터 신호 차단까지… 다기

관 합동 단속팀 가동 FBI 시애틀 지부는 

"팬과 선수, 중요 기반시설을 사고와 보

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월드컵 

경기장과 팬 페스티벌 구역 주변에서는 

드론 비행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

다. 단속에는 FBI와 FAA를 비롯해 시

애틀 경찰, 킹 카운티 보안관실, 워싱턴

주 순찰대, 시애틀항만청, 연방 항공 보

안관실(Federal Air Marshal Service), 

국토안보부(DHS) 등이 합동으로 참여

하고 있다. 당국은 드론이 공중에 떠오

르는 즉시 탐지하고 조종자의 지상 위

치까지 특정하는 전문 추적 장비를 운

용 중이다. 시애틀 경찰 본스 반스 국장

은 "드론 탐지 시스템은 FBI 파트너들

이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신호를 

차단하거나 드론을 장악하는 기술도 보

유하고 있다"며 "드론은 절대 가져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남레이크유니언 

등 시내 주요 지점에는 다기관 '지상 차

단팀(Ground Intercept Teams)'이 배

치돼 위반 사례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

◈ 경기 3시간 전부터 3시간 후까지… 

반경 3마일·고도 3,000피트 비행 전면 

금지 FAA가 설정한 임시 비행제한구

역(TFR)에 따르면 경기일에는 시애틀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반경 3마일(약 4.8

킬로미터), 고도 3,000피트(약 914미터) 

상공까지 허가받지 않은 드론 및 항공

기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이 제한은 경

기 시작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3시간 

후까지 적용되며, 시애틀의 경우 6월 

15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7월 6일까지 

총 6경기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령

된다. FAA 승인 앱 'B4UFLY'나 tfr.

faa.gov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비행제

한구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한 드

론 비행을 목격할 경우 FBI 신고 전화 

1-800-CALL-FBI(1-800-225-5324)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국은 당부했다. 

비행제한구역은 경기장뿐 아니라 연습 

구장과 팬 존 등 관련 행사 구역에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 ◈ 위반 시 최대 10만 

달러 벌금·형사처벌… 세이퍼 스카이

스법으로 지방 경찰도 단속권 부여 비

행제한구역을 무단 침범할 경우 드론 

영구 압수는 물론 최대 10만 달러(약 1

억 3,800만 원)의 형사 벌금과 연방 경

범죄·중범죄 기소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킹 카운티 보안관실도 민사 벌금

이 위반 1건당 최대 7만 5,000달러에 달

할 수 있다고 별도 경고를 발령한 상태

다. 2025년 12월 발효된 세이퍼 스카이

스법(SAFER SKIES Act)은 대형 공

공 행사와 주요 기반시설 인근에서 훈

련·자격을 갖춘 주(州) 및 지방 경찰이 

FBI 주도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대드론 

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했다. 이에 따라 킹 카운티 보안관실은 

FBI와 공동으로 대드론 트레일러 3대를 

전진 배치했다. 대당 가격이 300만 달러

에 달하는 이 트레일러들은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필요시 신호를 교란하거나 무

력화하는 전자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종

합 통제 시스템이다. 워싱턴주는 월드

컵 대드론 보안을 위해 연방 대드론 시

스템 보조금 프로그램(C-UAS Grant 

Program)을 통해 총 1,950만 달러의 연

방 지원금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월

드컵 개최 11개 주에 총 2억 5,000만 달

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킹 카운티 보안

관실은 이 중 1,170만 달러를 수령한 것

으로 알려졌다. FBI와 FAA는 앞으로 

남은 월드컵 경기에서도 드론 탐지 장

비와 합동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최대 10만 달러 벌금ㆍ형사처벌...시애틀 월드컵 두 경기서 드론 16대 압수
▶ 미국-호주전서 드론 11대 압수·4명 체포… 벨기에-이집트전 이후 누적 16대

▶ 반경 3마일·고도 3,000피트 임시 비행제한구역… 경기 전후 3시간 적용

▶ 세이퍼 스카이스법 발효로 지방 경찰도 대드론 작전 합류

[사진=AI생성이미지]

미국인들의 인공지능(AI) 챗봇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AI의 미래 영향에 

대한 불신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올해 2월 미국 성

인 5,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 결과를 6월 17일 공개했다. 조사 제

목은 '미국인과 AI 2026: 챗봇, 스마트 

기기, 그리고 영향에 관한 시각'이다.

◈ 챗봇 사용 2년 새 급증...챗GPT 압

도적 1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9%가 AI 챗봇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2024년 여름의 33%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한 미국 성인의 

약 4분의 1(24%)은 챗봇을 매일 사용

한다고 응답했다. 챗봇별 사용률은 챗

GPT(ChatGPT)가 44%로 가장 높았으

며, 구글 제미나이(Gemini) 24%, 마이

크로소프트 코파일럿(Copilot) 17%, 메

타 AI(Meta AI) 14% 순이었다. 일론 

머스크의 그록(Grok), 앤스로픽의 클

로드(Claude), 캐릭터.AI(Character.

ai)는 각각 10% 미만의 사용률을 기록

했다. 챗봇 활용 목적으로는 정보 검색

이 42%로 가장 많았고, 업무 활용 38%, 

오락·여가 25%, 이미지·영상 제작 

및 편집 24%, 의료 정보나 식이·건강 

관련 상담 각 20% 등의 순이었다. 응

답자의 10%는 정서적 지원을 위해 챗

봇을 사용한다고 답해 주목을 끌었다.

◈ 사용 늘었지만 미래 전망은 부정

적...Z세대 우려 가장 커 AI 사용 확산

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AI에 대한 

시각은 냉정했다. 응답자의 40%는 AI

가 향후 20년간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 영

향을 예상한 비율은 16%에 그쳤다. 중

립적 영향을 전망한 응답자는 31%였다.

개인에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부

정적 전망(31%)이 긍정적 전망(23%)을 

앞섰다. 또한 응답자의 63%가 AI 기술

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답했

으며, 71%는 AI로 인해 개인 정보가 

더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의 67%, 30~49

세의 61%가 챗봇을 사용하는 반면, 50

세 이상은 과반수가 챗봇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AI

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8~29세 젊은층

이 AI의 사회적 영향에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해당 연령대의 48%

가 AI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이라고 답했다. 

◈ 정부·기업 규제 신뢰 모두 낮아...

전문가 "국제적 협력 필요" AI 규제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다. 응답자의 67%는 

미국 정부가 AI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59%는 기업들이 AI를 책임감 있게 개

발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존스홉킨스대학교 보증자율성연구소

(Institute for Assured Autonomy) 공

동소장 안톤 다브라(Anton Dahbura)

는 "AI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수백만 명의 일상에 직

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는 또 "딥페이크처럼 몇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위협이 생겨났고, 앞으

로도 아직 상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

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통

한 전략적 접근 없이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서 미국 성인의 96%가 AI에 대해 들어

보거나 읽어본 적이 있다고 답해, 4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났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 챗봇 사용률 2년 새 33%→49%...4명 중 1명은 매일 사용

▶ 응답자 40% "AI, 사회에 부정적 영향"...긍정 전망 16%의 두 배 이상

▶ 정부 AI 규제 신뢰 3분의 1에 그쳐...Z세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우려

미국인 절반 AI 챗봇 사용...그러나 10명 중 4명 "사회에 부정적"

[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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